 시계의 시간
인간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발명을 해왔고, 그와 동시에 점점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그 발명품들 중 몇가지는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나,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다. 그것들 중 하나는 시계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계가 없어진다면, 약속이 어겨지거나 늦잠을 자는 정도가 아닌,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도 있을 만큼 시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원전 약 2천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먼저 해시계를 만들었다. 이것은 낮에 태양의 고도를 이용해 바닥에 막대를 세워서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고, 태양이 없는 밤에는 “아스트롤라베(astrolabe)”라는 기계로 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였고, 그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별의 위치와 경위도도 관측할 수 있는 천문 기계였다. 그리고 흐린 날에는 빛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모래시계나 물시계를 사용했다.
16세기 무렵, 대항해 시대에 항해가 증가하여, 바다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커졌다. 그래서 천체의 위치를 이용하여 위치를 알아내려 하였지만, 경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정밀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1713년 영국 의회가 현상금을 거는 경도법을 제정했다. 이때 존 해리슨이라는 영국의 목수가 “크로노 H4”를 제작하여 영국에서 자메이카까지 3달동안 54초밖에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냈다. 
1927년, 미국 벨 연구서의 연구원인 워렌 메리슨이 크리스탈 발진기를 응용하여 석영의 고유 성질을 이용해서 전지로 작동하는 전자식 시계인 쿼츠 시계를 만들었다. 석영에 전압을 가하면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IC칩이 이를 기준으로 1초를 계산해서 1초마다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석영 진동자의 진동 주파수는 32768(= 215)헤르츠를 목표로 잡아서, 석영 진동자 32768회 진동을 1초의 기준으로 삼아서 시계를 작동시킨다. 1970년대에 상용화된 이래, 기존 기계식 시계가 독점하던 시계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는데, 아마 그 전의 시계들 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어서 일 것이다. 정확하면서 편하고,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저렴하고 오래간다는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등장한 지 얼마 안 되어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시계가 쿼츠 시계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내부는 디지털 회로를 쓰지만 시각 표시 방식에 따라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로 나뉜다. 이 시계가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하고있는 시계이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봐왔던 시계이지만,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하며 중요하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란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시계가 앞으로의 과학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 이라는 사실은 확실할 것이다.(끝)
